
Ⅰ. 서론 

물리적인 공간과 거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우리의 삶은 서로 영

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상호연계성과 의존성이 너무 일반화되어 이를 인식하기 위해

서는 오히려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수준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다. 세계화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또한 이로 인해 빈부격차의 심화, 기후 위기 문제, 바이러스와 질병 등 전례 없는 문제들을 발생

시키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대응 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화로 발생된 문제들은 단

일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영향력이 국가의 물리적인 국경 안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중심의 사회에서 지구적 수준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이 일반화

되는 사회로 이행되면서 국민국가 기반의 시민성(national citizenship)에서 지구를 하나의 공동

체로 보는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인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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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세계시민성 변화를 설문조사와 개인 성찰 에세이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시민성 구성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실천의지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기술과 실천의지의 향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팀 프로젝트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개인성찰 에세이 분석 결과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세상 문제에 관한 관심 제고, 무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 비판적 관점 형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 공동선을 위한 행동의지 발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느낀 자긍심, 팀 활동을 통해 배운 협력의 중요성을 성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 해결 팀 프로젝트 교수법의

세계시민교육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성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방법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 대학생, 글로벌 문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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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여 공동의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돕는 교육인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필요로 이어졌다(김이경, 민수빈, 이세미, 김해련, 2020; 조윤정, 이

지영, 권순정, 서화진, 윤선인, 2018). 즉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로 

인해 새로이 전환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성과 교육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교

육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는 크다.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citizenship’, ‘world 

citizenship’, ‘cosmopolitan citizenship’,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코스모폴리타니즘’, 

‘지구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용어가 보여주는 것은 아직 합의된 하나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

다. 시민성의 개념 자체가 다층적이고 정의하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에 더 최근에 

생겨난 개념인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그러하거니와(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 

2015), 세계시민성은 지역적 특수성과 전 지구적 보편성이 공존하기에(최종덕, 2014) 합의되지 

않은 정의는 교육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상호연결된 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공유하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인류애적 접근이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담론이다(이혜영, 조혜승, 박수정, 2017).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가치라는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정성경, 이유라, 박환보, 2021; 조윤정, 이지영, 권순정, 서화진, 윤선인, 2018), 전 지구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교육인 만큼 인류에 대한 정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

장이다(김남준, 박찬구,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17개 목표 중 4.7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 정의 구현에 있어 세계시민교육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현묵, 조대훈, 이지향, 박민정, 202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UN 가입국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합의문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협력하여 

실천하고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다.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 SDGs 달성을 

위해 보편적 가치와 사회 정의를 위한 세계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연해진 사회적 불평등, 기

후위기, 갈등, 전쟁, 빈곤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후

퇴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는 지구적 협력 시스템의 퇴보를 경험

하고 있다(UNESCO, 2021). 특히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다른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을 표출하는 주도층이 되었다는 점에서(김기덕, 2011; 조의행, 2022) 문제의 양상은 심각하

다. 더욱이 세계시민성은 세계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주요 역량으로 요구되지만 한국 

대학생은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과 이에 대한 적극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세계시

민교육의 시행은 다른 교육과정보다 미진하다는 점에서 대학생에게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필요하

다 할 수 있다(전미순, 환윤영, 2023).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세계시민

성은 취약하고(김지은, 김경아, 윤희정, 2021; 정슬기, 허혜경, 김혜수, 2018) 대학에서의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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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육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게 다수의 주장이다(김이경 외, 2020; 박선옥, 유상미, 

2021; 소성섭, 조은실, 홍세화, 2018; 이숙정, 김혜영,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세계시민 교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성의 변화의 정도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는 주로 교육 전후의 의식수준 변화를 분석하거나 

타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 내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박환보, 

조혜승, 2016).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가치관의 형성과 성찰의 과정이 중요하기에(이숙정, 

김혜영, 2021),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의 차이와 함께 학습자가 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

찰하는 내용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성이 향상되는가? 

둘째, 세계시민교육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성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성은 세계화 맥락에서 공간의 해체와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보편적 인류애의 속성을 

지닌다(지은림, 선광식, 2007). 해체된 공간은 새로운 시민성의 필요로 이어졌고 ‘시민성의 세계

적 차원’에서 세계시민성의 해석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UNESCO, 2015:14). 하

지만 세계시민성은 그 개념의 모호함과 다층적 성격으로 하나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Davies, 2006), 이로 인해 세계시민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특징

을 지닌다(김지은 외, 2021; 윤성혜, 강명희, 2017). 

세계시민성의 정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세계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한 

연구를 통해 최소 수준에서 세계시민성을 정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강순원(2015)은 세계시민성

을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리적 시민성으로 국민국가의 시민

성을 넘어 범지구적 공공성을 인식하는 다층적 시민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남준, 박찬구

(2015)는 이 시대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로서 세계시민성을 첫째, 국가시민성의 경계

를 넘어서 다층적 소속감을 갖는 것, 둘째, 불공정하게 진행된 세계화로 야기된 인류 공동의 위협

을 함께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변종현(2020)은 세계시민성을 

첫째, 인류에게 내재된 보편적 이성을 근거로 인류의 단일성에 기초하는 것이며 둘째, 평화적 공

존과 공생을 모색하는 이념적 토대이자 당위적인 요청으로 봐야 하며 셋째, 인류의 문제를 해결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개념화하였다. Axlund(2017)는 세계시민성을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자동적으로 세계시민으로 간주되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제도적 관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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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와 규범, 초국가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모든 인간은 소중하며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에 합의하는 윤리적 관점, 셋째, 개인이 글로벌 윤리를 수용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

하는 주관적 의식인 심리적·관계적 관점으로 범주화하였다. Hatley(2019)는 세계시민성은 첫째, 

평화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감각, 둘째, 보편적 인간성 또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적인 다원

주의, 셋째,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세계시민성을 개념화하고자 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세계시민성의 구성요소는 정체성의 

확장과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 보편적 가치의 존중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윤리의식,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

정체성을 확장시키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형성하여 행동하는 세계시

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인 것이다. 이런 정의와 가장 

부합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수립한 기관이 유네스코이며, 유네스코(2015:19)는 세계시민교육

의 목표를 학습자가 범지구적 문제에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확인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행동

으로 이어져야 하며(김상미, 2021; Pike, 2008), 학습자 중심적이고 변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철, 2023; 김진희, 2015; 최준호, 2016; 한경구 외 2015). 즉, 전 지구적인 것에 대한 참여

와 공동선을 위한 행동이 세계시민성의 본질인 것이다.

2. 대학생과 세계시민교육 

전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논의가 

교과목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교양선택에서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는 세계시민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

하고 과연 세계시민교육이 목표로 하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

긴다. 지금의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거의 회복하여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는 동안 횡포에 가까운 세계 각국의 자국 중심 보호주의 정책을 대면했다. 바이러스

는 국가 간의 교류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백신 민족주

의를 이 세상에 보여줬다. 소득과 계층이 낮을수록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남긴 상처는 더 가혹

했다. 인종차별과 서로를 향한 혐오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극렬히 쏟아졌고 그간 국제사회가 그

렇게 강조해 오던 정의와 연대가 끝나는 것만 같았다. 코로나라는 하나의 문제에 세계 각국은 오

히려 분열되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은 위기 앞에서는 발휘되기가 지난하다는 것을 확인

했던 불편한 시간이었다. 비단 코로나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계는 범지구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함

에도 서로 다른 이념의 이유로 서로 반목하는 평화 질서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박순용, 2023). 

세계시민성이 국가 기반의 시민성과 충돌하게 되면 국가시민성이 우세하다는(조윤정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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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확인되던 이 시간은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더욱

이 지금의 대학생은 민족주의와 국가 간의 잦은 갈등, 경제난, 취업난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관통하고 있기에 이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이 필요하며 세계시민교육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생에게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첫째, 2019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ODA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집

단이 대학생이 속한 19~29세 그룹이었기 때문이다(김하늬, 김영환, 박정선, 2021). ODA란 정부

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

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ODA 

Korea, 2024)으로 ODA에 관한 관심은 곧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관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애적 관점을 취하는 세계시민성과 궤가 같다. 이런 맥락에서 ODA의 낮은 관심

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둘째,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는데 반대 비율의 세대별 분석에서 20대 70%, 30대 

66%, 40대 43%, 50대 55%, 60대 이상에서 51%로 반대가 가장 심했던 집단이 20대였다(정한울, 

2018).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에

서 본격적으로 상륙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가 어떠한지를 면

밀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20대는 난민을 가장 위협으로 바라보는 세대라는 것을 확인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20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초등학교는 약 4배(1.1%→4.2%), 중학교는 5배(0.5%→2.5), 고등학교는 약 5배(0.2→1.1%) 

증가하던 시기이자 2010년 약 8만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2022년 16만 명으로 급증하던 

시기의 중심에 서 있던 세대이다(교육통계서비스). 대한민국 정부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해 온 다문화 교육을 받아왔고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한 세대인데도 난민을 

위협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고민을 요하게 한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대

한민국의 청년은 취업난, 고물가, 높은 집값, 불확실한 미래 등 더욱 가혹해진 시대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세대이다. 더욱이 자유, 평등, 사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와 같은 다소 

시장성이 부족한 기초 학문 분야의 학과보다는 취업을 중시하는 대학 교육의 풍토로 대학에서의 

이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실행은 어려운 실정이기에(김윤철, 2023) 인본주의적이고 윤리적 특

성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의식의 관심과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에게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세계시

민의식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겠다. 2010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의 주제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연구의 양도 확대되었지만, 고등교육에서 세계시민교

육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김이경 외, 2020; 박환보, 조혜승, 2016; 소성섭 외, 2018; 

이숙정, 김혜영, 2021).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래 관련 교과목이 증가하고

는 있지만, 교과목의 분석과 학습자의 세계시민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박

선옥, 유상미, 2021). 대학생은 국제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잠재 집단이고(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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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 2021) 대학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김하늬 외, 2021; 이혜영 외 2017). 이런 맥락에서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J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의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의 차이와 학습자가 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찰하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세계시민교육 교양과목 운영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시민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은 J 대

학교에서 교양과목인 ‘세계시민교육의이해’를 2023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세계시민교육의이해’라는 과목은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이라는 주제 안에서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 가지 학습 영역(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교과목으로 개발되었다. 본 과목은 2학점 자유(선택) 교양과목으

로 학년과 학과의 수강 제한이 없었다. 

주차 수업구성 학습 영역 학습목표 진행방식

1~4주차 세계시민교육 이론 탐색 인지적 영역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깅의, 토의·토론

5~8주차

글로벌 이슈 탐색 

주제: 빈곤, 인권, 난민, 

문화적 보편성

사회·정서적 

영역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 

및 실천의지 형성

토의·토론 및 팀활동

주제: 가상의 NGO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

Gs) 달성 방안 마련
9~14주차 역할 성찰 및 행동하기 행동적 영역 세계시민으로 행동하기

15주차 팀 프로젝트 결과 발표

<표 1> <세계시민교육의이해> 과목 구성

초반부는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탐색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지

적 영역으로, 중반부는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선에 대한 책임

감 및 실천의지를 형성하는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후반부는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의 목표는 확대된 정체성에 기반해서 비판적 관

점으로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의·토론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사안에도 다

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실천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상의 NGO 수립을 통한 SDGs 목표 달성 방안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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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제로 글로벌 이슈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팀 프로젝트는 팀

원들이 글로벌 이슈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

하는 방식이었고 15주차에 발표를 통해 한 학기 성과를 공유하였다. 본 교과목은 세계시민으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질문에 대한 내적 성찰이 필요하고 변혁적 

교육과 비판적 관점을 지향하는 교과목인 만큼 본 과목을 통해 겪게 되는 태도와 감정의 변화를 

성찰에세이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전후의 차이와 수업 과정

에서 성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대상 

이 연구의 첫 번째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윤성혜, 강명희(201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성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측정도구를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지식’ 13개 

문항, ‘기술’ 9개 문항, ‘태도’ 13개 문항, ‘실천의지’ 11개 문항으로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측정도구의 4가지 세계시민성 구성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식’은 글로벌 이슈의 의미와 중요성, 세계화, 상호의존성·연결성을 이해하는 개념, 둘째 

‘기술’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공감, 자기성찰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셋째 ‘태도’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알고 이에 헌신하는 자세, 넷째 ‘실천의지’는 확장된 공동

체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이다(윤성혜, 강명희, 2017). 설문조사는 1주차와 15주차

에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전조사에는 39명이 응답을, 사후조사에서는 36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사전·사후 조사에 공통적으로 응답한 35명만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했다. 주요 변수 간 

신뢰도를 보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산출 결과에서 사전조사 .964, 사후

조사 .978로 모두 높은 수준에서 내적일관성은 검증되었다. 

두 번째 측정도구는 표본으로 사용된 35명 학생의 개인성찰 에세이다. 성찰된 내용은 수업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 변화된 점,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기술하도록 했다. 

개인 성찰은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박소

연, 이성훈, 2013)하기에 이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학

습하고 느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이었다. 이는 단순히 수업 전후의 차이를 숫자로 보

여주는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질적 경험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및 개인성찰 에세이를 취합함에 있어 연구 주제 및 활용 범위를 설

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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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N) 구성비(%)

성별
남 26 74.3

여 9 25.7

학년

1 16 45.7

2 7 20.0

3 6 17.1

4 6 17.1

전공

경찰경호 3 8.6

항공관광 10 28.6

보건복지 8 22.9

애완동물 5 14.3

건축토목 2 5.7

문화콘텐츠 2 5.7

공연예술체육 3 8.6

바이오융합 2 5.7

수강전 세계시민교육 여부
있다 15 42.9

없다 20 57.1

전체 35 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자료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세계시민성을 측정한 사전·사후 설문 데이터와 개인성찰 에세이가 취합되

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모두 수행되었다. 설문 데이터의 정량적 자

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 version으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이, 응답자들의 내적일관성 확인을 위해서는 신뢰도 분석이, 수업 전과 후의 세계시민의

식에 대한 평균값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둘째,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해 기록한 개인 성찰 에세이의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공통된 맥락으로 범주화시키는 지속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속적 비교분석법은 사건과 행위 속에서 범주의 

지시자를 찾는 방법으로 내용 분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이동성, 김영천, 

2014:170).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내용을 부호화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

어 범주화시켰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에 대해 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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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세계시민교육이 세계시민성에 미친 영향 

이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이 향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

해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정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사후 조사에서 세계시민의식 구성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실천의지 모든 변인에서 평균이 상향되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검증되

었다. 

요인
사전 사후 평균차

(사후-사전)
t

M SD M SD

지식 4.02 .55 4.25 .54 .23 -2.183*

기술 3.40 .52 3.95 .57 .55 -4.460***

태도 3.99 .63 4.31 .57 .32 -2.774**

실천의지 3.37 .69 4.12 .58 .75 -5.024***

N=35

<표 3> 사전·사후 평균 차이 

 *
p<.05 **

p<.01 ***
p<.001

세계시민성 변인별 수준은 사전조사에서는 실천의지(M=3.37), 기술(M=3.40), 태도(M=3.99), 

지식(M=4.0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후조사에서는 기술(M=3.95), 실천의지(M=4.12), 지식

(M=4.25), 태도(M=4.31)로 향상도와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상향되는 

결과를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의이해’를 수강한 학생들은 세계시민성에서 있어 글로벌 이슈를 이

해하고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개념인 지식과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정의되는 

태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처음부터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에 비해 

기술과 실천의지 역량은 사전·사후조사에서 모두 지식과 태도에 비해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

이다. 이는 박선옥, 유상미(2021), 소성섭, 조은실, 홍세화(2017)의 연구에서도 보인 동일한 결과

로,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기술과 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다시 한번 도출되었다. 즉 비판적인 관점과 분석력에 기반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 나

에 대한 성찰, 타인과의 협업 능력을 키우는 기술 역량과 문제해결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의 역

할을 모색하고 행하는 실천의지 역량에 세계시민교육가들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기술과 실천의지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에게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한 역량이 함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

들은 수업에서 SDGs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두 역

량이 다른 역량보다 더 높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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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글로벌 이슈 문제 해결을 해보는 팀 프로젝트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과 실천의지 문항의 사전·사후조사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구
분 

문항
사전 사후 평균

차M SD M SD

기

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3.17 .86 4.06 .73 .89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3.40 .74 4.03 .66 .63 

나는 지구촌 사회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46 .70 3.97 .66 .51 

나는 지구촌 사회 이슈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3.31 .63 3.89 .80 .57 

지구촌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3.34 .64 3.89 .76 .54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3.20 .63 3.94 .68 .74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원만하게 토론할 수 있다 3.51 .85 3.91 .66 .40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다 3.49 .78 3.80 .80 .31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 3.69 .72 4.03 .79 .34 

실

천

의

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3.20 .90 4.09 .70 .89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있다 3.57 .95 4.37 .60 .80 

가능하면 공정거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3.17 .95 3.97 .82 .80 

가능하면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을 지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

입하려고 한다
3.06 1.03 3.91 .85 .86 

지구촌 이슈를 다루는 시민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3.11 1.08 4.09 .74 .97 

여러 문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자주 얻으려고 한다 3.43 .92 4.11 .83 .69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와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한다 3.89 .83 4.31 .72 .43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아 노력한다
3.40 .91 4.09 .78 .69 

다른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

려고 한다
3.49 .89 4.17 .71 .69 

지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 3.46 .95 4.09 .95 .63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
3.29 .86 4.17 .82 .89 

<표 4> 기술, 실천의지 역량 사전·사후 평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장단점 평가(+.89), 지구촌 이슈를 다루는 시민활동에 참여할 의지

(+.97)가 각 역량에서 가장 높게 상향되었는데 이는 가상의 NGO 수립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마

련이라는 팀 프로젝트 방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가상이긴 하지만 NGO를 만들고 활동 

지역과 대상 선정,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방안 마련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실제 시민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천의지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육 

후. 60 이상의 평균 향상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세계시민교육을 행함에 

있어 학습자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 선정하게 하고 이를 해결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은 실천의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 역량은 세계시민교육 후 평균. 

55점이 상향되긴 했지만, 여전히 3점대의 점수를 보이며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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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다는 점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보면 

문제 분석, 방안 마련, 타인과의 네트워킹이 주요한 능력인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바람직해 보인다.

2. 학습자가 성찰한 것 

사후 검사에서 모든 변인에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이 향상되었음이 확인되며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이 향상된다는 첫 번째 연구 질문은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질문이

었던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 과정에서 성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개인성찰 에세이를 분석하였다. 성찰 에세이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형성 과정과 변화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 학습 과정에서 세상 문제

에 대한 관심 제고,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 세상을 보는 비판적 관점을 

형성, 세계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선을 위한 행동의지가 발현,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위한 고민과 행동의 과정에서 자긍심 형성, 팀활동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

을 성찰하였다. 이는 유네스코(2015)가 정의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인 범지구적 문제에 마주하

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전 지구적인 것

에 대한 참여와 공동선을 위한 행동이 세계시민성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성 본질에 매우 

충실한 교육과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1) 세상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무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 

학생들은 성찰 과정에서 세계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 관심은 가치관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간 이런 중요한 문제와 상황에 무지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경험했다.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

험을 했고 이는 책임감 있는 행동에 있어 요구되는 윤리적 틀과 의무감을 형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을 듣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을 듣기 전처럼 세계를 너무 신경쓰지 않고 아무렇지 않

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세계시민이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O욱, 3학년).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주제인 분쟁과 평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배워나가면서 

불평등과 차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도의 성차별, 인권 박해, 조혼 등 전 세계적으로 차별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이번 수업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권을 위해 

소리내는 NGO 엠네스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O환,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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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영토, 종교 등의 분쟁들 역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

었으며 세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활동 중이며 끝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함이 보장되지 

않는 길고 긴 싸움 중이라는 것을 보며 그동안 나태하고 무지했던 시간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곽O웅, 4학년)

세계시민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무관심했던 지난날들을 반성하고 세계시

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한 것 같다. (박O인, 1학년)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는 전공이 전공이니 만큼 다양한 국가의 시사상식을 배울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관련된 지식을 수집하고 관점을 넓힐 수 있으리라는 ‘나’ 자신의 이익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잘 모르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과거의 일도 아닌 현재의 일인데도 모르

는게 많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O은, 2학년)

2) 세상을 보는 비판적 관점 형성

많은 학생은 성찰 에세이에서 인권, 불평등, 차별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비판적 관점을 형

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dreotti(2006)는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이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지

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복잡하고 불평등한 권력의 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비판적 관점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비판적 관점은 이렇듯 강

조되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공간이 경쟁 중심의 교육과 취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

육 풍토로 이런 역량을 함양시키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관

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업은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빈곤부터 시작해 성별에 따른 갈등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불평등이 현재까지 많은 이들의 삶에 

주름잡아 있다는 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평등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사람은 몹

시도 많기에 사람들이 이들을 생각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

는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O진, 1학년)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욱 생긴 분야는 빈곤과 불평등이다. 아프리카가 서구세력의 개입으로 빈곤해진 

것은 몰랐는데 이게 가장 마음에 걸렸다. 왜냐하면 다른 세력의 개입으로 빈곤하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

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O현, 1학년)

처음에는 세계시민 교육이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세계 이슈에 대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계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화하면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저의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O진,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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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정체성 형성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문제에 관해

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확장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장된 소속감을 바탕으로 나 자

신과 지구촌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곧 내가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주체라는 확장된 정체성을 형성

한 것이 눈에 띈다. 

처음 수업을 들을 당시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유네스코 세계시민, 글로벌 사회라는 부족한 

지식을 드러냈던 반면 이제는 조금씩 국가 공동체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얻었고..(김O아, 1학년) 

지구촌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지구를 위해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조O진, 1학년)

수업을 시작할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 세계시민이지? 라는 생각이었다. 세계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인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O석, 1학년) 

 

4)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선을 위한 행동의지 발현 

성찰에세이에서 다짐이라는 단어의 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학습

하면서, 특히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성찰을 하면서 더 나은 미

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간의 차별도 없어야 하고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저 포함해 모

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며 나 하나가 아닌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이 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다짐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미래를 위해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강

O훈, 1학년)

수업을 통해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역할, 실행하고 있는 해결방안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나는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나 야생동물들을 위한 모금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실천

해 볼 생각입니다. (김O리, 4학년)

수업을 듣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일화용품 줄이기, 쓰레기 만들지 않기 그리고 유니세프 후원을 

하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이 모이게 되면 사라하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기아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떄문이다. 그것이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라고 봤고 이것들을 지켜나

가는 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O철,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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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행동의 과정에서 느낀 자긍심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형성했다. 즉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

고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성찰하였다. 이 경험은 학생들이 변화를 만들 책임과 

주도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도

록 도왔다. 이런 자긍심은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필요한 역량이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의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느낀점은 내가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O우,  1학년)

더 나은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 공정무역제품을 알아보거나 일회용품 줄이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세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았는데 평소엔 하지 않았던 일들

이라 어렵고 실패하는 날도 있었지만 세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성장해 나가

는 내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세계시민이라는 이름에 조금이나마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박O인, 1학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생소한 수업으로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허나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NGO, SDGs 등 여러 개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가 신경을 쓰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작지 않으며 이것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만들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수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O찬, 2학년)

이 수업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팀원들과 하나의 비정부 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의 활

동 방향성과 기대효과를 설정하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이

디어가 자꾸 나오는걸 보면서 어쩌면 정말 국제기구에서, 혹은 새로운 비정부 비구를 설립하여 추후에 

활동하게 된다면 큰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O윤, 1학년)

 

6) 팀활동을 통해 배운 협력의 중요성 

김종훈(2018)은 협동학습 그 자체가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데 효율적인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

다며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협동학습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개인성찰 에세이에서도 팀 프로젝

트 과정 자체가 세계시민으로써 필요한 자질인 협력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했고 팀원들과 협력하

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팀 프로젝트 즉,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시민성을 함양시킨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상호의존적인 세상을 살

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상호의존적인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팀 프로젝트 학습은 세계

시민교육에서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팀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설O환,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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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혐동심’이 세계시민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 이렇게 작은 팀활동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서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보다 훨씬 큰 지구를 바탕으로 세계시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나

라, 사람과 사람의 협동이 없으면 성장을 하는게 아닌 도태될뿐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O진, 1학년)

제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한 점은 평소에는 도움이라는 단어에 대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

다. 하지만 이번 세계시민교육의이해 수업 중 하나인 팀플을 통하여 마음을 먹고 내가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

각합니다. (강O훈, 2학년)

처음에는 지루한 세계시민교육이 현재는 더욱 알고 싶은 내용이 되었다. 세계시민으로서 팀 프로젝트

로 모의지만 비정부기구를 설립해 어떻게 해야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며 발전하였다. 홀로 하였다면 힘들었을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하여 촉박하였지만 좋은 결과

를 낼 수 있어서 즐거웠던 강의와 프로젝트였다. (유O규, 1학년)

Ⅴ. 논의 및 결론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쉽게 다른 국가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주도층으로 부상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고 ODA에 관한 관심이 가장 낮다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시민성의 퇴보로 비춰진다. 이에 본 연

구는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추적 역할이 요구되는 대학생과 그리고 이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배양시켜줘야 하는 대학의 의무라는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대학생

의 세계시민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의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세계시민성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학습 과

정에서 성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세계시

민교육이 세계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하였으며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는 세계시민성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였다. 정량적 결과를 정성적 방법을 통해 설명하여 세계시민성 

변화의 정도와 내용 모두를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실천의지 4

개의 모든 변인에서 평균이 상향되었고, 특히 기술과 실천의지 요인에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

다. 이는 SDGs 17개 목표 중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를 해결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팀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육 방법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특히 가상의 NGO 설립을 통한 

SDGs 문제 해결이라는 팀 프로젝트 주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두 요인은 

수업 후에 매우 높은 향상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에서 모두 지식과 태도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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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몇 연구(박선옥, 유상미, 2021; 소성섭 외, 2017) 에서도 보

인 공통된 결과로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기술과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 학습 과정에서 성찰한 내용은 크게 세상 문제에 관한 관심 제고, 

무지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세상을 보는 비판적 관점 형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정체성 형성,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선을 위한 행동 의지 발현,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행동의 과정에서 자긍심 형성, 팀 활동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성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정, 

김혜영(2021)은 성찰의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은 성찰 과정에서 긍정적인 세계시민성의 변화를 기록하는 결과를 보

이며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성찰 자체의 중요성과 그 효과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본 연구가 시행된 교과목은 학습자 중심의 팀 프로젝트 기반 과목으로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을 함양하는데 해당 유형의 교수학습 방법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시민성 구성요소

인 지식, 기술, 태도, 실천의지 중 기술과 실천의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에게 부족

한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종류의 수업을 통해서 이 두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양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

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실제 마련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기술역량과 실천의지를 매우 강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상이긴 하지만 NGO나 NPO를 설립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면 학생들이 문제 해결 활동의 대상, 지역,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매우 구체화하게 되면서 

정말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런 유형의 활동이 권고된다. 둘째, 팀 프로젝트 기

반 수업이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팀 협력 활동 그 자체에서 세계시민으로써 필요한 자질인 협동

심을 형성하고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성찰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실천의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들이 선택하는 자유교양보다는 필수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생

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잠재 집단이고 대학은 교육을 통해 이들을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로 성장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학생에게는 마지막 교육의 

장소인 대학에서 이들이 올바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필수과목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방대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에 표본의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을 위한 세계시민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향후 연구 대상을 확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세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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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Park, Sunyoung(Joongb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mphasizing the need for such education in universities to help college 

students play a crucial role in solving global problems and developing the capacity to 

do so. The study examined changes in global citizenship before and after education for 

35 students who took a liberal arts course called “Understand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through a survey and personal reflection essay.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observed in all variables constituting global citizenship: knowledge, 

skills, attitude, and willingness to practice. Particularly notable were improvements in 

skills and willingness to practice, which seemed to have resulted from the 

problem-solv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rough team projects. Analysis of 

personal reflection essays revealed that students increased their interest in global issues 

during the learning process, reflected on their own ignorance, developed critical 

perspectives, formed an identity and sense of belonging as global citizens, showed a 

willingness to act for the common good, felt pride in problem-solving, an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learned through team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sing the problem-solving team project teaching method is 

an effective educational approach for cultivating global citizenship among college 

students.

[Keywords]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llege students, global issues,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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